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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 중에는 특정 나라의 

영토를 정밀하게 촬영을 하는 위성이 있다. 촬영을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선 그 위성들의 존재가 몹시 

눈에 거슬리겠지만 영공이 아닌 우주공간에서의 위

성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분

야가 우주물체를 추적, 감시하는 기술이다. 

현재 우주의 지구 궤도상에는 약 23,000개의 물

체들이 추적 관측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우주물체

들이 지구궤도상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도 약 36,000km의 정지궤도위성은 이런 우주물체

와의 충돌 가능성이 4년에 1번 정도 발생할 수 있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주물체로 우주공간이 혼잡

하게 됨에 따라, 지상에서는 이러한 우주물체를 추

적, 감시해 위성과의 충돌을 피하게 해야 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원’에 따르면 우주물체를 추적, 감

시하는 방법으로는 광학카메라로 직접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방법과 지상에서 발사한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계산해 위성과 우주물체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우주물체 감시 시스템 대응체계 분야에서 가장 앞

서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주공간에서의 위협이 증가하게 되면 가장 많은 피

해가 예상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가장 

많은 위성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 설치된 광학장비와 레이더 장비 등

을 활용한 우주감시네트워크(SSN : Space Surveil-

lance Network)를 이용하여 하루 380,000~420,000

회의 관측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다. 

우주물체를 추적, 감시하는 것은 다른 우주물체

들로부터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우주비행 안전

에도 유용하다. 반면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는 상대국 위성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게 한다. 이

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

는 나라 역시 미국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미사일이

나 레이저로 상대국의 위성을 요격하는 무기시스템

(ASAT)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우주공간을 통한 군

사적 이용 목적이 강화되면서 상대국 위성의 위치

를 추적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격까지 하는 기술

들이 부각되고 있다. 

상대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

는 지상에서 우주공간에 있는 위성들을 추적 감시

하고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다

른 하나는 상대국의 위성을 우주공간에서 직접 공

격하는 킬러위성을 운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고도 약 850km에 있는 

자신들의 위성을 요격, 파괴하는 실험을 했다. 2015

년에는 러시아도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을 요격했다. 

위성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우주공간에서 빠른 속

도로 움직이는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야 하

는데, 먼저 지상의 레이더로 위성의 대략적인 위치

를 먼저 확인한 후에 지상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위

성의 정밀한 위치를 파악한다. 지상에서 발사한 레

이저가 위성에 도달한 후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

는 왕복 시간을 계산해 위성과 우주물체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한다.  그리고는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아 위성을 격추시킨다. 러시아는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요격 기술도 개발 중이고 중국도 상대국의 위

성을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레일건, 극초단

파 무기 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도 

레이저를 탑재한 위성을 개발 중이고, 야구공 크기

의 작은 우주물체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킬러 위성이다. 킬러 위성은 미사일이나 레

이저 등의 무기를 탑재하고 우주공간에서 상대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국가들은 킬러위

성을 개발해 상대국의 위성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

격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 들어 위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자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위성 요격 기

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1960년대부터 

미사일 등을 장착한‘킬러 위성’을 발사하여 상대

국의 위성을 격추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했고 실제로 

러시아의 킬러 위성이 미국의 위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하는 요격 훈련을 하기도 했다. 중국은‘

로봇 팔’을 가진 킬러 위성을 개발해 실용화를 준

비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GPS 위성이 격추된다면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GPS 정보를 얻지 못해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미국도 레이저를 탑재한 킬

러 위성을 개발 중인 가운데 야구공 크기의 물체가 

자신들의 위성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탐지해 회피기

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다가

올 우주전쟁 시대에 대비해‘우주군’(Space Force)

을 창설하고 자신들의 우주기반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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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기술에 의한 인공위성 요격 개념도. 사진=Science News

▲ 킬러 위성에 의한 인공위성 요격 개념도. 사진= Science News

▲ 중국은 2007년 1월 11일 활동을 멈춘 자국의 극궤도 기상위성 

'펑윈(風雲) 1C'를 둥펑 탄도미사일로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사진=kknews.cc

킬러위성을 추적, 감시하라


